
다 알지?! 

 

전한결, 전희준목사님과 고은주 사모님의 아들입니다. 주일 1부 유아세례를 위해 금요일 

밤에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13년을 기다리며 아들을 얻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짧

고 굵은 감사의 신앙고백으로 보고 들으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었지요. 세례교육 담당 

목사로서 이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되었으니 결단과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 김건우 목사님의 결혼예배에 참석했을때 옥한흠 목사님의 주례사가 꽤 인상깊었습니

다. 매우 짧은 주례사였는데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다 알지?!” 전목사님의 가정에 드

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다 아시지요?!” 

 

송용걸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21년 동안 헤브론

을 담임하셨고, 조기은퇴후 한국의 신천교회를 10년 동안 섬긴 후 은퇴하셨습니다. 미국

에 들르시면 한 번씩 헤브론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금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

니다. 갑자스런 뇌출혈로 수술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신 후, 기적같이 회복되어 미국까지 

오시게 된 것이지요. 작년에 온 교우들이 함께 송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렸던 결과를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나의 젊은 시절을 다 바친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헤브론

교회, 의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교회당을 전면개방하면서 서서히 완전한 회복에 보조를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 

셔틀버스 운영을 11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다만 시간이 3부에서 2부로 변경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일부터 금요찬양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찬팀은 

예찬팀대로 점검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에 모여 8월의 재개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직 현장예배를 강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겨울

잠을 잘 마치고 기지개를 펴듯 봄맞이할 준비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들께 부탁드

립니다.“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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